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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data, academic demand, perfectionism,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on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at Yeungnam University. 
A mixed method study was conducted. Fourteen students participated in a focus group interview and 302 
students, including 151 medical students and 151 graduate students, completed a survey, which addressed 
the factors of academic burnout, academic demand, perfectionism, and academic failure toleranc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cademic burnout by age and year in school. The 2nd year medical 
& graduate students experienced significantly higher academic burnout than the other stud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academic demand (p<0.001), self-oriented and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p<0.001, p<0.01), 
and feeling and behavior, which were sub-factors of academic failure tolerance (p<0.05, p<0.01). It is 
suggested that comparative studies with other student groups, a longitudinal study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and a prospective study of coping styles and methods of preventing academic burnout need 
to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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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학생들의 주요 발달과업은 독립을 위한 학업성취와 취업준비

이며, 이 시기의 대학생들은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과 전공학문에 대

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첫 직업선택을 위한 다양한 사회 ․
경제적 경험과 기회를 가져야 한다. 또한 대학생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 및 생활양식을 정립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당면한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자력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Baker & Siryk, 1984).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들

은 그러한 발달과업 달성과정에서 심한 학업스트레스와 취업스트레

스를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 환경적 요인들에 의한 과도한 경쟁과 

취업난은 학업 및 취업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을 위협하기도 한다. 의과대학생(이후 의대생으로 표기)과 의학전문

대학원생(이후 의전원생으로 표기)들은 진학과 전문직 종사에 대한 

목적이 비교적 명확하여 취업스트레스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적지만, 고성취자 집단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실패경험이나 학

업부담 및 과다경쟁에 의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Lee et al. 

(2013)에 따르면 의전원생들은 학업수행에 있어 과도한 학습량, 잦

은 시험 및 실습스트레스 노출에 의한 우울을 쉽게 경험하게 되며, 

Lee et al. (2012)은 1개 대학의 의대생 중 14.1%가 경도우울증을 

보였으며, 고학년 학생들의 우울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주로 겪게 되는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는 

학교에서의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학업이 매우 힘들거나 싫고 심지

어 귀찮다고 생각하여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의 편치 않은 심리상태와 함께 정신적 ․ 신체적 증상



Kyung Hee Chun •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의학교육논단 제16권 2호

78 http://www.ysmed.net/kmer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4; 16(2): 77-87

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2).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학업스트레스를 나름의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주로 스

트레스를 유발하는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자극 자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스트레스 자극으로 유발

된 부정적 정서반응을 조절하는 정서중심적 대처를 하게 된다(Yoo 

& Shin, 2013). 그러한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적응적으로 대처하

지 못하여 부적응적인 결과들이 만성화 될 경우 신체적으로 지치고, 

학업에 대해 무능감과 냉담을 느끼며, 학업수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학업소진(academic burnout)

이라 한다. 즉 학업소진은 과도한 학업으로 인해 피로감, 좌절감, 

학업에 대한 거리감, 스트레스, 정신적 소모감, 무력감, 냉소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는 신체적 ․ 정서적 ․ 정신적 고갈상태이다(Go, 

2012; Lee et al., 2009; Park & Kim, 2008).

이러한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은 일에서의 소진에 기반하여 3개 

요인으로 정의된다. 최초로 소진 척도를 개발한 Maslach & Jackson 

(1981)은 소진의 3개 하위요인을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

(diminished personal accomplishment)로 정의하였다. 정서적 고갈

은 업무에 대한 과도한 심리 ․ 정서적 요구로 인해 에너지의 손실과 

좌절, 긴장을 느끼는 상태이며, 비인간화는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지며 자신이나 동료에 둔하거나 냉소적인 태도

를 보이게 되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성취감의 저하란 자신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무능감이 증가하는 

상태이다(Yang, 2004). 이러한 소진의 선행변수는 직무과부하를 

포함하는 직무부담과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는 직무자원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직무소진의 결과는 이직, 결근, 직무몰입 

저하, 직무불만족 등 조직 생산성을 낮추는 직무관련 문제들로 나타

난다(Shin, 2003). 학업에서의 소진도 산업 및 조직현장에서의 소진

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냉소성

(cynicism) 그리고 효능감(efficacy)의 저하 즉 무능력감의 3개 요인

으로 구성된다(Schaufeli et al., 2002). 학업소진이 지속되면 학습된 

무기력과 동기 상실, 정서 손상, 수행 저하, 우울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학업소진의 결과는 성취감의 저하를 넘어 유급, 

자퇴와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우울 및 자살과 같은 심리

․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며(Koeske & Koeske, 1991), 따라서 학업성

취의 하락이나 학업중단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학업 스트

레스의 관리 및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학업소진과 관련한 연구들은 학업소진의 양상과 원인들을 주로 

탐색하고 있으며, 학업소진은 인구통계학적 원인, 환경적 원인, 그리

고 성격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2).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학업소진 척도의 개발 연구와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연구는 그 대상이 주로 대학생이었던 반면 국내 

학업소진 연구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Hong, 2010; Jo & Lee, 2010; Lee, 2012; Park et al., 2010).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업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성적 및 학업부담

이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0; Salmela-Arol et al., 2008). 또한 국내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연령 증가 혹은 학년 증가에 따라 학업소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2; Park et al., 2010; Park & Kim, 

2008).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내

외통제와 대처전략의 유연성(Gan et al., 2007), 완벽주의(Jo & Lee, 

2010), 실패내성(Go, 2012)뿐만 아니라 외향성, 성실성, 정서적 안

정성(Park et al., 2010)과 같은 성격특성도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진의 발생과정과 관련하여 Leiter (1989)

는 과도한 직무부담과 사회적 지지의 저하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정서적 고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의 비인격화 즉 냉소적 태도가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가 효능감

과 성취감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Lee, 2012).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업소진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으나(Go, 2012; Jung, 2013; Yoo & Shin, 2013), 의대생 및 의전원

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소진 연구는 매우 드물다. 최근 382명의 의대

생을 대상으로 Maslach burnout inventory students survey 

(MBI-SS)의 국내 타당화 연구를 시행한 Lee & Lee (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 연구에서는 고갈, 냉소성, 무능력감의 3개 요인 구조

를 확인하였으며, 우울,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활용한 공인 타당

도 검증결과, 학업소진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들의 우울감이 높고, 

학업적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업소진의 정의와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연구들에 기반

하여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의 학업소진 경험 및 학업소진과 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병렬적 통합설계(parallel mixed 

designs)방식의 통합연구방법(mixed method research)을 적용하였

다. 특히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과 연령, 학년을 살펴보았으며, 환경적 

특성으로는 학업부담 정도를, 성격특성으로는 완벽주의와 실패내성

을 살펴보았다. 또한 1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시행하여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

업소진 경험과 그 시기별 특성에 대하여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 1: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소속, 학년)에 따른 학업

소진의 정도는 어떠한가? 2) 연구과제 2: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업

소진에 대하여 환경적 요인(학업부담)과 성격적 요인(완벽주의 성

향, 학업적 실패내성)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연구과제 3: 의대생

과 의전원생이 경험하는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양상 및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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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Year in school

Total
1st 2nd 3rd 4th

Male 47 (60.25) 45 (63.38) 58 (72.50) 42 (58.33) 192 (63.78)
Female 31 (39.74) 26 (36.61) 22 (27.50) 30 (41.66) 109 (36.21)
Medical students 42 (53.84) 34 (47.88) 38 (48.10) 37 (50.00) 151 (50.00)
Graduate students 36 (46.15) 37 (52.11) 41 (51.89) 37 (50.00) 151 (50.00)
Total 78 (100.00) 71 (100.00) 79 (100.00) 74 (100.00) 302 (100.00)

Table 1. Demographic data

Factors No. of questions Reliability
Academic burnout Exhaustion  5 0.90

Cynicism  4 0.85
Efficacy  6 0.84
Total 15 0.89

Academic demand  5 0.81
Perfectionism Self-oriented perfectionism 12 0.88

Other-oriented perfectionism 14 0.77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12 0.78
Total 38 0.91

Academic failure tolerance Task difficulty preference  5 0.82
Feeling  7 0.88
Behavior  5 0.73
Total 17 0.80

Table 2. Reliability of factors

어떠한가?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대구소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재학생 311명이 학업소진 설문에, 14

명이 FGI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63.78%가 남학생이고 

36.21%는 여학생이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연령 평균은 만 25.49세

였다. 조사대상자의 50% (151명)는 의대생이었으며, 나머지 50% 

(151명)는 의전원생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빈도는 

Table 1과 같다. FGI에 참여한 학생들은 의학과 2학년 학생 7명(여학

생 3명, 남학생 4명)과 4학년 학생 7명(여학생 2명, 남학생 5명) 

등 총 14명의 학생들이었으며, 학생대표의 추천 후 인터뷰에 사전 

동의한 학생들로 연령평균이 각각 25.83세와 26.42세였다.

2. 연구도구 

FGI 참석자들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개별조사표와 전체 

인터뷰 진행 및 질문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작하였다. 

인터뷰는 연구목적 및 인터뷰 소개, 연구 참여 여부 확인 및 녹음 

동의 확인, 의과대학 진학동기 및 진학 후 경험, 학업소진 및 유사 

경험의 원인과 결과, 소진 시 경험한 정서와 극복과정, 이후 적응 

및 예방방안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해 2명의 교육학 전문가와 1명의 심리측정 전문가가 참여하였으

며, 1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정 후 실제 FGI가 진행되었다. 

양적 연구를 위하여 학업소진 척도, 학업부담 척도, 완벽주의 

척도, 실패내성 척도가 사용되었으며, 조사 참여자의 유급 여부 및 

기타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수집하였다. 먼저 학업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aufeli et al. (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MBI-SS에 기반하

여 Lee & Lee (2013), Jung (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2명의 교육학 전문가와 1명의 영문학 전공자, 1명의 

심리측정 전문가가 협의를 통하여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MBI-SS 

척도는 고갈, 냉소성, 무능력감의 3개 하위요인, 총 15개 문항 7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척도의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된다.

완벽주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 완벽성 척도(Han, 

1993)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의 

3개 완벽주의 차원으로 구성되며, 총 4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타인지향 완벽주의란 중요하다

고 여기는 타인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성향을, 사회부과 완벽주의

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한다고 여기고 이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성향을 의미한다(Shin & Lee, 2010). 문항 제외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7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완벽주의 척도의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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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edical students Graduate students

1st 2nd 3rd 4th Total 1st 2nd 3rd 4th Total
Academic burnout 3.72±0.90 4.09±0.80 3.63±0.91 3.66±1.08 3.76±0.94 3.24±0.68 3.78±0.68 3.35±0.76 3.26±0.89 3.39±0.78
Exhaustion 4.51±1.25 4.84±1.19 3.83±1.38 4.14±1.44 4.31±1.36 4.11±1.03 4.99±1.20 4.02±1.13 3.55±1.21 4.12±1.23
Cynicism 3.13±1.27 3.73±1.09 3.24±1.15 3.57±1.56 3.40±1.30 2.59±0.94 3.08±0.91 2.59±0.88 2.80±1.22 2.75±1.01
No-efficacy 3.52±0.85 3.71±0.82 3.82±0.77 3.28±0.96 3.58±0.87 3.01±0.62 3.28±0.84 3.39±0.87 3.44±0.98 3.28±0.85

Table 4. Mean±standard deviation of academic burnout

Variable
Age

Total F Scheffe
≤23 24≤27 ≥28

Academic burnout 3.79±0.82 3.50±0.82 3.37±1.01 3.58±0.88 5.62** 1>2, 3
Exhaustion 4.40±1.24 4.19±1.28 3.95±1.38 4.22±1.29 2.58
Cynicism 3.38±1.17 2.93±1.18 2.88±1.24 3.09±1.21 5.25** 1>2, 3
No-efficacy 3.60±0.79 3.36±0.87 3.29±0.95 3.44±0.87 3.3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p<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variance analysis of academic burnout by age group

의대생의 학업적 실패내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2002)

이 개발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감정(8

문항), 행동(8문항), 과제수준선호(6문항)의 3개 요인, 총 22개 문항

과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습자가 학업에

서의 실패경험에 대하여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Clifford, 

1984; Kim &e Clifford, 1988)을 의미하며, 각 하위요인은 실패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극복방

안을 강구하는 경향성과 실패극복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지의 여부

를 나타낸다(Chun & Song, 2011). 문항 제외 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5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의 신뢰도는 Table 2에 제시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한 FGI와 설문은 2014년 4-5월에 시행되었으며, 

FGI는 약 2시간, 설문소요시간은 약 30분이었다. FGI의 전 과정은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코드를 부여한 후, 주제어 기반으

로 유목화 하는 1차 내용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다시 의미 중심

으로 재유목화하여 각 유목별 대표반응을 결과에 기술하였다. 또한 

전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필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9명의 자료는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ver. 8.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로 분석하였다. 각 

집단 간 학업소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학업부담 및 비인지적 특성들

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의대생 및 의전원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학업소진

먼저 학업소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업소진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을 23세 이하, 24-27세 이하, 28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 집단 간 학업소진 및 하위요인에

서의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업소진 총점에서 3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검증결과 23세 이하 학생들이 24-27세 이하 집단과 28세 이상 집단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인 냉소성과 무능력감에서도 연령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학업소진 및 하위요인의 상관분

석을 실시해본 결과, 학생들의 연령이 학업소진 총점(r=-0.17, 

p<0.01), 냉소성(r=-0.17, p<0.01), 무능력감(r=-0.14, p<0.05)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역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년별, 소속별 학업소진 및 그 하위 요인의 

평균±표준편차는 Table 4와 Figure 1과 같으며, 의대생과 의전원생

의 학년별 학업소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변량분석결과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에서 학년과 집단 간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의대생과 의전원생 간 학업소진 총점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13.15, p<0.001), 의대생이 의전원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학업소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학업소진 총점에 있어서 학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4.53, p<0.01), Scheffe 검증결과 2학년 학생들이 타 학년에 

비하여 학업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갈요인

에 있어는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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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Source Degree of freedom Sum of square Mean square F
Academic burnout 
  (Scheffe: 2>1, 2>3, 2>4)

Group   1   9.719  9.719 13.15***
Year   3  10.049  3.35  4.53**
Group×year   3   0.473  0.158  0.21
Error 281 207.64  0.739
Corrected total 288 228.13

Exhaustion (Scheffe: 2>3, 2>4) Group   1   1.871  1.871  1.21
Year   3  46.624 15.541 10.09***
Group×year   3   8.347  2.782  1.81
Error 281 432.962  1.541
Corrected total 288 490.146

Cynicism Group   1  30.299 30.299 22.45***
Year   3  13.001  4.334  3.21*
Group×year   3   0.507  0.169  0.13
Error 280 377.975  1.350
Corrected total 287 421.811

No-efficacy Group   1   6.634  6.634  9.17**
Year   3   5.059  1.686  2.33
Group×year   3   5.360  1.787  2.47
Error 280 202.605  0.724
Corrected total 287 219.046

*p<0.05. **p<0.01. ***p<0.001.

Table 5. Result of variance analysis of academic burnout by group and year in school

   (A)

Academic Burnout

Medical students

Graduate students

   (B)

Exhaustion

   (C)

Cynicism

   (D)

 

No-efficacy

Figure 1. Academic burnout and subscale by group and year in school. (A) Academic burnout by group and year in school. (B) Exhaustion by group and
year in school. (C) Cynicism by group and year in school. (D) No-efficacy by group and year in school.

(F=10.09, p<0.001), Scheffe 검증결과, 2학년 학생들이 3학년과 

4학년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냉소성에 있어서도 의대생들이 

의전원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22.45, p<0.001), 학년에 따른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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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t

B Standard error
Academic burnout (Constant) 4.22 0.58 0 7.25***

Academic demand 0.32 0.05 0.41 6.52***
Self-oriented perfectionism -0.36 0.10 -0.25 -3.57***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0.26 0.13 0.14 2.00*
Task difficulty preference -0.12 0.07 -0.10 -1.67
Feeling -0.17 0.08 -0.15 -2.12*
Behavior -0.21 0.08 -0.15 -2.67**
R2=0.30 (adjusted R2=0.29), F=17.21 (p<0.001)

Exhaustion (Constant) 2.53 0.51 0.00 5.01***
Academic demand 0.70 0.06 0.61 11.64***
Task difficulty preference -0.23 0.09 -0.12 -2.63** 
Feeling -0.20 0.09 -0.12 -2.26*
R2=0.48 (adjusted R2=0.48), F=75.31 (p<0.001)

Cynicism (Constant) 4.41 0.79 0.00 5.55***
Academic demand 0.26 0.07 0.24 3.48***
Self-oriented perfectionism -0.46 0.14 -0.23 -3.26**
Feeling -0.26 0.12 -0.17 -2.23*
R2=0.11 (adjusted R2=0.10), F=9.53 (p<0.001)

No-efficacy (Constant) 4.92 0.41 0.00 11.95***
Self-oriented perfectionism -0.46 0.10 -0.32 -4.51***
Socially-prescribed perfectionism 0.52 0.13 0.28 3.96***
Task difficulty preference -0.17 0.07 -0.14 -2.32*
Behavior -0.31 0.08 -0.23 -3.82***
R2=0.18 (adjusted R2=0.16), F=12.81 (p<0.001)

*p<0.05. **p<0.01. ***p<0.001.

Table 6.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3.21, p<0.05). 무능력감에 있어서도 의대생들이 의전원생들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9.17, p<0.01).

2. 학업부담, 완벽주의 성향, 학업적 실패내성과 학업소진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학업부담과 성격특성요인인 완벽주의 성향

과 학업적 실패내성이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업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업소진 및 각 하위요인들을 종속변인으

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먼저 학업소진 총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업부담(p<0.001), 사회부과 완벽주의(p<0.05)였으며,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부과 완벽주의(p<0.001)와 학업

적 실패내성 중 감정(p<0.05)과 행동(p<0.01)요인들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들 요인들은 학업소진 총점 변량의 약 30%를 설명하였다.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고갈에는 학업부담이 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학업적 실패내성 중 과제수준 선

호(p<0.01)와 감정(p<0.05)요인들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은 고갈 변량의 약 48%를 설명하였다.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냉소성의 경우에도 학업부담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자기지향 완벽주의

(p<0.01)와 학업적 실패내성 중 감정요인(p<0.05)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은 냉소성 변량의 약 

11%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무능력감에

는 사회부과 완벽주의(p<0.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지향 완벽주의(p<0.001)와 학업적 

실패내성의 과제난이도 선호(p<0.05)와 행동(p<0.001)요인들이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들이 무능력

감 변량의 약 18%를 설명하고 있었다.

3. 학업스트레스 및 학업소진과 관련한 Focus Group Interview 
결과

FGI에 참여한 학생 14명 전원이 고등학교 3학년 시기의 학습량과 

학업스트레스보다 의과대학 및 의전원 진학 후 의학과 1학년과 2학년 

수학 중 받은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학업준비 시기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질문해본 결과, 2명의 의전원 2학년 학생이 

의학과 1학년, 의학과 2학년, 의전원 준비기간, 대입 준비기간의 

순으로 학업부담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5명

의 의전원 2학년 학생들은 의학과 2학년, 의학과 1학년, 의전원 

준비기간, 대입 준비기간의 순으로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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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4학년 학생들 중 4명은 의학과 2학년, 의학과 1학년, 

대입 및 의전원 준비기간의 순으로 학업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대표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학생 1의 진술]: 생활이 계속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느낌이었

어요. 큐 시험(쿼터별 시험) 한 달 전부터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수업 듣고는 바로 자율학습실 가서 공부하고… 새벽 3-4

시까지 공부를 하고 하루 2-3시간씩 잠을 자니까 너무 힘들고, 

수명이 깎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방학되자마자 외국여행

을 갔었어요. 그렇게 여행하고 와서는 또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

구요.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싫고, 대구가 싫고, 학교가 너무 

싫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수업에 빠진 적은 없었어요. 수업 들어

가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많았구요. 큐 시험이 끝나면 늘 

방학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본 1을 끝내고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의전원 2학년, 

27세 여학생).

[학생 2의 진술]: 본과 1학년 때는 해부학을 좋아했습니다. 

책을 펼치면 궁금한 것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고, 책에 있는 

것이 카데바에서도 딱딱 찾아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과 2학년 와서는 병명이 

주어지고, 증상 10개, 진단 10개, 치료방법 10개 등등이 계속 

나열되는 수업을 들으면서 왜 이것이 이런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공부하는 방법을 

아직 못 찾은 느낌입니다. 주어진 대로 그냥 억지로 하고 있다는 

생각도… 전체를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성격인데

다 암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요즘 와서는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듣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다고 

수업에 빠지진 않아요. (중간생략). 고3 때의 스트레스가 4라면, 

의전원 준비할 때는 3, 본과 1학년 때는 5-6, 본과 2학년 때는 

7-8 정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의전원 2학년, 25세 남학

생).

의학과 4학년 학생들에게 학업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과 소진

경험에 대하여 질문해 본 결과, 4명의 학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은 시기는 의학과 1학년이었으며, 매우 지쳐 학업소진의 느낌이 

든 것은 의학과 2학년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GI에 참여한 14명

의 학생 모두가 학습동기문제나 학습행위 자체로 스트레스를 경험하

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비교나 유급, 재시험과 같은 실패경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공부량에 따른 

수면부족과 시험 전 극도의 피곤함 등에 의한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4명의 학생은 학업스트레스가 단순히 

학업을 원인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가족 및 교우관계나 이성교재에서

의 문제 등 인간관계에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소진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으며, 14명의 학생 

중 10명의 학생이 학자금 대출과 학업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서도 언급하였다.

학업스트레스 및 소진의 경험과 극복에 대해서는 4학년 학생 

7명이 모두 동일하게 자신과의 협상 및 적절한 적응적 선택을 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협상 및 적응은 빠를 경우 의학과 1학년 

첫 시험과 두 번째 시험경험 이후에 이루어지거나(9명), 혹은 학업분

량이 극도로 많아지는 의학과 2학년 임상통합교과목 수업을 수강하

면서 이루어진다(4명)고 보고하였으며, 고성취군에 속하는 2학년 

학생 1명은 현재 가장 높은 스트레스와 공부방법 및 적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인터뷰대상자 모두가 의과대

학에서의 공부는 시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업과부화와 암기 위주의 학습을 통해서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

지 의문을 가져보았다고 응답하였다. 10명의 학생들이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했을 때나 소진되었다고 느꼈을 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의과대학 및 의전원 동료와 의과대학과 의전원 밖 친구들의 

도움이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의 학생은 오히려 동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나머지 2명의 학생은 

결국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대표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학생 3의 진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유급이나 재시 때문

에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휴학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험 전날 새벽에 스트레스가 팍 오르고 그건 매 큐 시험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죠. 시험에 대해 오히려 적응하게 된 건 한 

학기 정도 지나서였습니다. 선배들이 유급 안하는 정도에 관한 

노하우를 이야기 해주기도 하는데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

했어요. 결국은 스스로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부도 공부지만 인간관계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

았습니다. 동아리활동을 하다가 책임을 맡으면서 방학이 없어

졌고, 책임지고 후배나 동기들을 불러 연습을 시키고 공연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 컸어요. 못하면 

선배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고 발표회 1주 전에는 스트레

스가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오히려 학기 중에는 동아리활동이 

없어서 편안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정도예요. 개학이 오히려 

방학의 느낌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출석

에 대한 강박 때문에 학교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멍하니 그냥 

앉아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몇 번의 방학을 거치면서 

모두를 이끌고 갈 수는 없구나…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걸 알게 

되면서 오히려 극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 주변 동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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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비슷한 경험을 겪은 동아리 선배들의 지지로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동아리활동으로 인해 번 아

웃을 겪은 것 같아요(의과대학 4학년, 24세 남학생).

[학생 4의 진술]: 학부 때만 해도 저는 공부를 할 때 1-100까지 

다 봐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전원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았죠. 그것이 스트레스였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소홀해지고 싫어지고 신경도 덜 쓰게 되더라구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가족들과는 눈을 아예 마주치지 

않고 지낸 적도 있어요. 고3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냥 집에 

가면 잠만 자고… 어느 순간 극복을 못하면 살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더 웃긴 것은 번 아웃에 대한 경험이 공부 

못지않게 술 때문에도 왔었는데… 저는 종교 때문에도 그렇고 

실제로 술을 전혀 못 먹어요. 그런데 동문 선배들은 저에게 

바라는 게 있으셨어요. 1학년 때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선배 

결혼식에서 있었는데 처음으로 폭탄주 7잔을 마시고… (중간생

략) 계속 먹기를 강요했었죠… 그때는 정말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는가하는 고민에 빠졌었어요. 공부도 공부였지만 진짜 술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 2학년 중반 정도에 완전 번 아웃의 느낌

이 왔고 그때 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좀 좋아졌

어요. 봐야할 것만 보고 외워야 할 것만 외우니 스트레스가 

낮아졌고 선배들에게 술 못 먹겠다고 선언해 버렸거든요(의전

원 4학년, 26세 남학생).

[학생 5의 진술]: 지금은 솔직히 좀 지쳤어요. 친구들은 취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 

돈은 돈대로 아무튼… 공부 양도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이런 처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타협을 잘 하는 스타입이에요. 처음 

의전원와서 주변 친구들이 100 중에서 80-90의 노력을 매일 

하니까 나도 따라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

면서 그들만큼 하지 못하는 내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고민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폭음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

었어요. 그러다가 3학년부터 실습을 나가면서 오히려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스트레스가 그때만큼 그렇

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의전원 4학년, 28세 남학생).

[학생 6의 진술]: 본과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갈 때 정말 스트레

스가 심했어요. 유급에 대한 스트레스도 엄청났지만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으로 힘들었어요.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유독 공부

를 잘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그런데 번 아웃 

느낌은 재수를 하고 나서 겪었던 것도 같아요. 그 여파로 예과 

2년 동안은 성적에 관심이 없었고 학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수 후에 정말이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필수 전공과목들도 재미가 없었고… 본과 1학년 들어와서는 

중요 과목이라는 생각에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너무 

놀아서 그런지 진짜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행이 유급은 

안했지만 스스로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컸었어요. 그래서인지 

본과 1학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공부

와 성적에 엄청 집착을 했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낄 정도

였어요. 공부에 집착하면서 여유를 잃게 되었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변했다는 소릴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트러블

이 생기고 방황을 했어요. 다행인건 학교의 몇몇 친구들 때문에 

견뎠어요.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분명 유급했을 것 같아요. 친구

들의 지지가 나를 견디게 해주었고… 그런데 아직 완전히 극복

한 건 아니예요(의학과 4학년, 24세 여학생).

고  찰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1개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환경적 특성, 심리 성격적 

특성들이 학업소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양적 연구와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소진의 경험과 적응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를 포함하는 질적 연구가 함께 진행된 통합연구이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 정도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 소속, 학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과대학과 의전원생 중 연령

이 낮은 학생들이 학업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이 낮은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되는 환경과 학업 자체에 

대하여 더 냉소적이며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더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에서 연령집단에 따른 유의

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전 연령집단에서 모두 높은 고갈을 

보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FGI에서도 확인되는 바로 

의과대학 및 의전원 수학 중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피로나 정서적 

고갈은 전 연령에서 모두 높게 보고되었다. 또한 의대생인지 의전원

생인지의 여부에 따라 학업소진 정도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연령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고갈을 제외한 냉소성과 무능력

감 모두 의대생이 의전원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사전경험과 성숙에 의한 적응적 기제의 발달

을 그 원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으나, 국내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학업소진의 증가 추세(Lee, 2012)

와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Yoo & Shin (2013)의 연구결과에

서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소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비교하여 어떤 심리적, 환경적 경험의 차이

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학년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6개 학년의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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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학업스트레

스 정도와 우울이 의학과 1학년에서 가장 높았고, 2학년, 3학년, 

4학년의 순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의예과 학생들에 비해서는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학과 2학년생들

의 학업소진 총점과 정서적 고갈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의학과 2학년의 학습과정과 학습량, 즉 학업부담이 매우 높아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전원의 

2013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초 및 임상의학기준으로 살펴보면 의학

과 1학년에서 5개 기초의학 교과와 2개의 임상의학 교과가 운영되는 

반면, 의학과 2학년에서는 총 14개 임상의학 교과가 운영되어 실제 

교과별 학습량과 시험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

업부담 증가는 FGI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 

성적우수 학생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1학년 때는 실습과 강의가 함께 있고, 그 분량도 이해해서 시험 

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2학년 때는 달랐

어요. 2시간 수업을 마치면 그것을 학습하는데 4시간 정도 걸린

다고 저는 예측했어요. 한 쿼터당 수업시간이 192시간이니까 

384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건 매일 공부한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일부 버리는 과목이나 내용이 

생기게 되고… 선택과 집중이랄까? 버릴 것은 버리고 볼 것만 

보자… 그렇게 되었죠(의전원 4학년, 26세 남학생).

특히 FGI에 참여한 학생들의 보고에 따르면 의과대학 및 의전원

에서의 학업부담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스로 학습전

략이나 학업에 대한 태도를 전환 혹은 조절하며, 의학과 1학년 중 

시행되는 1-2회의 시험을 통해 학습의 강도나 분량 정도를 가늠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쿼터별로 시행되는 시험의 학습

분량을 고려한 학업계획서가 일부 학생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었다. 

즉 의과대학 및 의전원에서의 수학과정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습전략과 학업스트레스의 조정노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추후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학업에 대한 전략적 

자기협상과 메타인지의 전환시기 및 양상, 그리고 그 결과를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부담은 학업소진의 주된 원인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그 영

향력이 학업소진 총점과 그 하위요인 모두에서 확인되었다. Kim 

et al. (201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업부담과 학업소진의 관계에 

있어 통제감이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발견한바 있으며, 본 

연구의 FGI에서도 의학과 1학년 및 2학년의 학업부담 정도가 통제 

가능성을 넘었다고 지각될 때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의대생과 의전원생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학업부담은 대학입시나 

의과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기간에 경험하는 부담보다 훨씬 컸다

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업부

담의 정도와 그 역치를 학습전략의 전환과 연계하여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해볼 필요가 있으며, 의대 및 의전원에서는 이러한 

학업부담이 특정 학년에 과도하게 주어지는지의 여부와 자기관리 

및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 교육 혹은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업소진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성격특성으로서의 완벽주의 성향

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완벽주의는 영재의 대표

적인 특성으로 높은 기준 설정과 자아실현과 관련되기도 하며(Chun 

& Song, 2012), 반면 자기 자신과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위 착수나 실행을 지연하게 되거나 과도

한 몰입으로 인한 균형감을 상실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Adderholt-Elliot, 1989).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 & Song 

(2012)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업성취도에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학

업소진 총점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의 영향력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지향 완벽주의 성향은 냉소성과 무능력감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스스로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완벽해지기 

위한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냉소성과 무능력감을 덜 

느끼고 학업소진 점수도 낮음을 의미한다. 반면, 타인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완벽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학생들은 학업소진을 높게 

경험하고, 특히 무능력감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부적응적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Ha 

& Jang, 2011; Kim & Son, 2006)를 지지한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상황에서의 실패경험에 대한 개인의 감

정적 반응과 행위적 대처, 그리고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Lee (2006)의 연구에서는 학업우

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 & Song (2011)의 

연구에서는 과제수준 선호가 높고, 행동수준이 높은 학생 집단의 

학생들이 숙달접근적 학습동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 중 과제수준 선호요인이 학습소진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고갈, 냉소성 및 무능력감 모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요인은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높아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학습소진을 

더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행동요인이 학업소

진의 하위요인인 무능력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Kim (2002)는 행동요인이 실패경험 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앞으로의 실패에 대한 

대비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극복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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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학업적 실패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의 

내성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소진에 대하여 적응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 참여한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업소진 하

위요인 중 정서적 고갈의 평균(4.22±1.29)이 Lee & Lee (2013)의 

연구에서 보고된 국내 의대생 집단의 평균(3.4±1.5)과 Galan et 

al. (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스페인 의대생의 평균(2.1±1.0)과 

영국 대학생의 평균(2.5±1.5)보다 높았으며, 냉소성(3.09±1.21) 

또한 국내 의대생 집단(3.0±1.5), 스페인 의대생(1.0±1.0), 그리고 

영국 대학생(2.1±1.6)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들의 학업소진 총점이 이전 연구에 비하여 높으며, 따라

서 이러한 차이가 국내 대학 간 그리고 국외 대학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의대와 의전원 체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 1개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연구였으며, 이 의대 ․의전원

의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특성에 의해 학업소진의 양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탐색적 의미의 FGI를 실시한 바, 

이후 연구에서는 심층 인터뷰 및 장기간의 관찰 연구 등을 통해 

의대생과 의전원생의 학습소진 및 학습전략의 변화 양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스

트레스의 만성적 결과로서 학습소진이 발생한다는 점과 본 연구결과 

검증된 연령 및 학년에 따른 학습소진의 차이를 고려하여볼 때,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내의 교육과정과 교육풍토에 대한 검토 및 

교육기관별 학업스트레스와 학습소진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상담과 같은 개별수준의 서비스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적 적응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평가의 계획과 실행을 대학 및 대학원 수준에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하며, 학생들의 학습 적응을 높여주기 위한 학습 오리엔테이션

과 학습캠프, 학습 멘토링 시스템과 스트레스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학업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적 고갈과 

냉소성이 교수진의 노력과 상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의례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수 

인재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해 대학과 개별 교수들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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